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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관련 서류도 문서24로 한번에 OK
- 행자부,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공문 범위 확대 -

◈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김 모 씨는 매달 보조금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다. 필요서류를 출력하고 직인을 찍어 제출하고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림잡아 1시간. 서류 하나를 제출하는 데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 구청 담당자 또한 일이 번거롭기는 매 한가지다. 
그는 서류를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동시에 원본은 서류함에 보관
해야 한다.

□ 전국 4만 2천여 곳의 어린이집들은 매달 평균 3~4건의 서류 등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때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창구인 ‘문서24’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

들의 ‘영유아보육’ 관련 공문도 문서24(http://open.gdoc.go.kr)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24는 지난 7월 개시한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 및 ‘용역’에 관한 공문만 제출할

수 있었다.

○ 이번 확대는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140여 어린이집들이 석달 간

7백 건 넘는 공문을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

효과를 확인하고, 전국의 어린이집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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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매달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직인을 찍어 시군구청의 가정복지과나 복지서비스과에 제출한다.

○ 이와 관련 어린이집 원장은 종이 서류를 들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게다가 접수한

공무원은 문서를 스캔해 전자파일로 만들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와

별도로 원본 종이서류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도 컸다.

○ 어린이집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조금 신청 외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보고, 시간연장 보육 이용기록, 근무실태 점검자료,

정보공시 입력현황, 통학차량 조사 등 매우 다양하다.

□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은 인터넷의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

으로 접수하고 확인하면 되므로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문서24는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정부3.0 서비스”라며, “여전히

종이로 접수하는 공문이 많은 업무를 조사하여 문서24 이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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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존 방식과 문서24 비교

  

구분 기존 문서제출 방식 문서24 이용방식

국민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문서24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작성 후 제출

공무원
공문과 첨부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파일로 
등록하고 원본도 별도 보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수신된 
공문을 접수 처리하면 
자동으로 등록됨

           

《참고 2》 문서24 홈페이지 첫 화면 http://open.gdoc.go.kr

  


